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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회 청소년축제가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설무대는 청소

년들이 발산하는 끼와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오전까지 비

가 내리고 한낮 영상 30도를 웃도는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그들은 전

혀지친기색을보이지않았다 학업의 스트레스를떨쳐내고 그동안

갈고닦아온재능을마음껏펼쳐낸청소년들을화보로담았다

사진최현배김진수기자 choi@kwangjucokr

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체육관에서진행된 3대 3 길거리농

구 고등부 예선에서 BOMB팀과 HIM YB 선수들이 무더

위속에서도치열한경기를벌이고있다

모든경연이끝나고심사가진행되는사이축제참

가자들이축하공연을즐기고있다

광주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댄스동아리 치얼스가 힘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

최고상인대상을수상했다

광주동신고등학교밴드동아리 페르세포네는무대에서가수 브로큰발렌

타인의곡 포커페이스를편곡한헤비메탈공연을펼쳤다

청
춘

지역청소년들의꿈과재능을응원하기위해댄스팀 빅사이즈크루가청소년축제현장을찾아축하공연을펼치며
흥을북돋고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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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가색소폰을연

주하며 그동안 갈

고 닦아온 실력을

선보이고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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홀가분하게
치열한승부

끼열정

발산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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